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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융합은 다양한 스마트기기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러한 시대

적 변화를 통해 유아들의 배움의 방법도 최근 스마트기기를 통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 대응 교육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방안 브리핑 보도자료(Ministry of Education, 2020)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0년 3월 이례적으로 유치원 개학 연기 및 학사일정 조정과 자율형 온라인콘텐츠를 제

공하는 비대면 온라인 학습을 통한 대처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교육부 방침은 유아의 스마트기

기 사용과 보급을 더 급속히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 19로 인해 외부에 나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유아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Ki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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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athways between mothers’ inappropriate smart device usage 

habits, preschoolers’ immersion tendency and self-regulation, and children’s cognitive abilit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08 preschoolers aged 4 and 5 years and their mothers in Seoul, Gyeonggi-do, Incheon, 

Gangwon-do, Daejeon, Busan, and Mokpo.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using the SPSS 25 program. A sequential mediation model was analyzed 

using the AMOS 22 program. Mothers’ inappropriate smart device usage habit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preschoolers’ self-regulation, and this association was mediated by the preschoolers’ smart 

device immersion tendency. These findings show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mothers’ inappropriate 

smart device usage habits negatively affect preschoolers’ smart device immersion and self-regulation which, 

in turn, has a negative impact on cognitiv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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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아의 새로운 배움의 방법으로 주목받는 스마트기기

의 이용이 유아의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

한 유아교육용 컨텐츠의 개발은 스마트기기를 통한 유아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제공하고, 몰입을 유도하는 등 인지능력에 긍정적

인 기여를 한다고 보는 선행연구들(Lee, 2013; Yoo, 2012)이 있

는 반면,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오히려 유아의 인지능력에 부정적

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보는 상반된 입장도 공존하고 있다(Kim & 

Jeon, 2020; Kim & Kang, 2016).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들은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유아의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스마트기기는 무선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움과 작은 크기의 휴

대성이 시·공간의 제약을 무너뜨리고, 끊임없는 자극과 흥미 요

소들이 제공된다. 이러한 스마트기기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

하게 정의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 휴대용 스마트기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발표된 스마트폰(94.9%)과 태블릿PC(19.3%)만

을 한정하여 정의하고자 한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0a).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0b)에 따르

면, 만 3∼9세 유아들이 스마트기기를 정보검색, 간접체험을 통

한 학습 경험 및 교수 매체, 여가시간 용도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아 대상 컨텐츠 산업의 발달

이 유아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일상화시키는 현상을 가져왔으

며, 식당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를 통해 

동영상을 보거나 각종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능숙하게 다루는 

유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유아의 스마트기기 노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대부분 부모가 

스마트기기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Choi & Kang, 2016). 특히 아버지에 비해 더 많

은 시간을 유아와 함께하는 어머니는 주 양육자로서 유아의 스마

트기기 이용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Cho & Kim, 2016). 어머

니는 유아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하는 양육자이자 유아에게 최초의 양육환경(Park et al., 2007)

으로 유아들의 모방의 대상이 되며, 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상

호작용의 첫 대상이 되기도 한다. Kim (2017a)의 연구에서 어머

니가 유아에게 스마트기기 사용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유아들

은 관찰과 모방을 통해 스스로 사용방법을 터득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곧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사용습관은 유아에게 모델링

의 대상으로 유아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습관 형성에 본보기

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시

간이 많을수록 자녀들의 노출 시기도 빨라지고, 스마트기기의 이

용시간도 많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2013). 즉,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사용습관은 유아가 스마트기기

에 보이는 관심과 사용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은 스마트기기의 과도한 이

용으로 스마트기기에 대한 현저성, 이용 조절력, 문제적 결과에서

의 영향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은 유아가 자신의 욕구

를 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인 자기조절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Gil & Lee, 2016). 자기조절력이란 유아가 주

변 환경이나 요구에 대해 인지하고, 자신의 욕구나 충동을 적절히 

통제하거나 조절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Kopp, 

1989)으로 정의된다. 자기조절력은 학자에 따라 자기통제(self-

control)와 자기조절(self- regulation)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Lee와 Yang (2003)의 자신의 행동을 스스

로 계획하고 점검 및 평가하여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서 자기조절력(self-regulation)으로 구분하여 다루고자 한다.

자기조절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

적 요인에 의해 학습되고 발달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다(Bronson, 2000; Perry, 2002). Kim (2008)은 유아기

에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조절력의 신장이 가

능하며, 유아기의 자기조절력은 외부의 개입 혹은 교육을 통해 증

진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Lee와 

Kim (2020)의 연구에서 만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하위요인인 자기평

가,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의 환경적 요인이 유아의 자기조절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자기조

절력이 발달할 수 있도록 유아기의 적절한 교육이나 환경적 자극

이 필요하다. Kim과 동료들 (2015a)의 연구에서 자기조절력 관

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유아기의 자기조절력은 부모나 또래

와의 사회적 관계나 신체활동 및 교수활동 등의 순으로 자기조절

의 향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그림책이나 게

임, 학습용 앱 등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과 키즈탭과 같은 유아용 

스마트기기의 변화가 자기조절력의 환경적 변화요인으로도 작용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아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은 양방향적인 

사회적 상호작용보다는 기기와의 일방향적인 소통을 통해 유아기

의 사회화 발달을 통한 자기조절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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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기기를 자주 이

용하는 영유아일수록 정서조절과 선택적 주의집중력에 부적영향

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Kim & Kang, 2016). Kim과 Yoo 

(2013)는 스마트폰 과의존 사용군이 일반 사용군에 비해 격렬한 

반응과 짜증을 내는 성향이 높고, 유아의 자기통제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Yoo (2014)의 연구에서도 스마트기기의 과다

사용은 감정조절과 충동억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

고한 바 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

입경향성이 유아의 행동억제, 정서성과 같은 하위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며,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

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도 일맥상통 한다(Kim & Hwang, 2017). 즉, 유아들의 과도한 스

마트기기 사용은 자기조절력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

McClelland와 Cameron (2012)은 자기조절력을 유아기 이후, 

학업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유아기 사회화 발달의 주

요과업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유아기의 자기조절 발달이 저하되

면 이후 학습능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아기

는 자기조절력을 비롯하여 신체, 언어, 사회정서, 인지와 같은 모

든 영역의 발달이 꾸준히 일어나는 시기로, 특히 표상적 사고와 

기억력 발달, 호기심의 증대로 복잡한 인지능력을 형성한다(Kim, 

2003).

그러나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은 자기조절력의 개념인 

계획을 세우고 문제해결 전략을 수립하는 기능을 낮추고(Hwang 

& Son, 2014), 정신적 활동의 일부를 저하시키며(Song & Sim, 

2003), 논리성의 결여(Kim et al., 2014)로 인해 복잡한 추론을 

어렵게 하여 인지능력에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 아직 뇌 발달이 

한창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기에 장시간 시각적 자극이 

강한 스마트기기에 자주 노출되면 뇌 발달의 균형을 방해하여 주

의력 결핍, 충동장애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유아 스마트폰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Kim et al,. 2015b).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유아들의 스마트기기 몰입경

향성은 자기조절력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나아가 유아의 인

지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사실 유아

의 인지능력은 일반적으로 지능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인지능력을 국립교육평가원 (1996)의 분류

기준을 근거로 학습에 대한 흥미, 주의집중, 문제해결력, 창의성, 

수 인식 및 활용, 시·공간 인식, 분류 및 서열 등의 내용으로 조

작적 정의하고자 한다.

유아의 인지능력과 스마트기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이 유아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

게 될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대중화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주로 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과 인지능력에 관한 연

구(Kim & Jeon, 2020; Kim & Kang, 2016), 유아의 스마트기

기 이용과 자기조절력에 관한 연구(Hwang & Son, 2014; Kim 

& Shin, 2019) 등 유아발달과 스마트기기와 관련된 연구는 꾸준

히 진행되고 있으나,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에 영향을 미

치는 선행요인인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이용습관까지 연결하여 살

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

성,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

고, 이어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이 유아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나타내기까지의 경로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 때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인지능력은 유아의 외부교육프로그램 이용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었으며(Seo & Han, 2018), 

유아의 연령에 따른 인지능력의 증가는 성숙요인으로 설명 가능

하기에 본 연구에서 통제하였다(Choi & Sung, 2010). 어머니

의 학력 수준에 따라 스마트기기의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나 유아

의 스마트기기 사용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Kim, 

2017b). 또한 자기조절력의 성차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관되지는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변인들 간의 일반적인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성별도 통제

변인으로 선정하였다(Lim et al., 2015; Yang & Lee, 2003).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변인들을 통제하여 측정변인들이 유

Figure 1. Hypothesiz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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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

구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과 유아

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 및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어떠

한 경로를 거쳐 유아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1-1.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은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을 매개로 유아의 자기조절

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1-2.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이 유아의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유아의 스마트기

기 몰입경향성과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순차적 매개

효과를 나타내는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대전시, 부산시, 

목포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4, 5세 유

아와 유아들의 어머니 308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선

정근거는 만 4, 5세는 자기조절능력이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이며

(Kopp, 1989), 스마트기기를 처음 접하게 되는 연령(만 2∼3세)

과 실제로 유아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령(만 4∼5세)을 구

분하여,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을 재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Ma & Jeong, 2020)를 토대로 만 4, 5세 유아만을 선정

하게 되었다. 또한 Na 등(2020)의 연구에서 유아의 기관이용시간

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근

거로 유아의 기관 이용시간을 사전에 통제하여 주 5일, 하루 평균 

최소 6시간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유아만을 선정하여 인지능력의 

차이만을 보고자 하였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147명(47.7%), 여아가 161명(52.3%)

이며, 연령은 만 4세가 111명(36.9%), 만 5세가 197명(64%)이

었다. 연구대상 유아가 다니는 기관의 유형은 국·공립 어린이집 

29명(9.4%), 민간 어린이집 102명(33.1%), 사립 유치원 140명

(45.5%), 국·공립 유치원 37명(12%)이었다. 최근 6개월간 유아

교육기관이 아닌 외부교육프로그램의 이용시간은 이용하지 않는 

유아가 114명(37.0%), 이용하는 유아가 194명(63.0%)으로 나타

났으며, 유아의 교육기관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6.56(SD=1.60)

시간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외부 교육프로그램 주중 평균 이용시

간은 1.83(SD=2.73)시간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으로 근무형태는 미취업 150명

(48.7%)이며,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종일제 91명(29.5%), 시간제 

67명(21.8%)이었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21명

(6.8%), 전문대학 졸업 82명(26.6%), 대학교 졸업 191명(62%), 

대학원 졸업 14명(4.5%)이었다.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

어머니의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조사하기 위해 ‘성인 인터넷 

중독 자기보고용 척도(Internet Addiction Self-test for Adult, 

2006)를 Lee (2014)가 스마트폰 사용습관 과몰입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스마트폰’이라는 용어

는 ‘스마트기기’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기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만 포함한다는 내용을 설문지 서두

에 추가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 문항으로 ‘스마트기기를 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만 해야지 하면서도 번번이 

스마트기기를 계속하게 된다’ 등이 있다. 문항의 평정 방법은 각 

문항에 대해 어머니가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행동에 대해 자기 보

고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 총

점에 대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a)는 .91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 경향성 측정을 위해 개발한 유·아

동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Internet Addiction Self-test for 

children, 2011)를 Lee (2017)가 스마트기기에 맞게 수정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전체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 문항으

로 ‘스마트기기를 하다가 그만두면 또 하고 싶어서 조를 때가 많

다’, ‘스마트기기를 안 할 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불안

해 보인다’ 등이 있다. 평정 방법은 어머니가 각 문항을 읽고 가

정에서 생활하는 동안 관찰되는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

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

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이 더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측정된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에 대한 내적 합치도

(Cronbach’s a)는 .93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자기조절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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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자기조절력 측정을 위해 Lee와 Yang (2003)이 부모

용으로 개발한 유아의 자기조절력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체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 문항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려

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하면 억제하는 편이다’, ‘자신이 계획한 일이 

있을 경우 끝까지 완성하는 편이다’ 등이 있다. 평정방법은 유아

의 일상생활에서 관찰되어지는 모습을 근거로 어머니가 5점 리커

트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대한 내적 합

치도(Cronbach’s a)는 .89로 나타났다.

4) 유아 인지능력

유아의 인지능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National Board of 

Education Evaluation (1996)에서 부모용으로 개발한 만 4∼6세 

유아 발달수준 검사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으로는 운동기능(7문

항), 지각(8문항), 언어(17문항), 학습에 대한 관심 및 창의성(7문

항), 수·과학(8문항), 표현력(5문항), 사회성(15문항) 총 7개의 

하위영역,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

아의 인지능력 측정을 위해 학습에 대한 관심 및 창의성, 수·과

학의 두 하위 영역만을 사용하였다. 두 하위 영역을 선정한 근거

는 다음과 같다. 본 도구에서 사용한 유아의 발달수준평가 분류기

준은 지각, 인지, 언어, 말하기·발음,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사회·정서, 자조, 학교준비도 등의 7개 영역을 바탕으로 구성되

어 있다. 학습에 대한 관심 및 창의성(7문항), 수·과학(8문항)의 

총 15문항은 본 연구의 인지능력의 범위인 주의집중, 이해력, 분

류, 유사성 및 차이성 인식, 수의 반복 및 이해, 시·공간 인식,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평정방법은 유아의 일상생활의 

행동관찰을 근거로 어머니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유아의 인지능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측정된 유아의 인지능력에 대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a)는 .86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대상의 선정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의 정

보를 바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유아

가 다니는 교육기관에서 연장보육반(종일반)을 운영하는 기관

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만 4, 5

세 유아의 법정 비율인 20명을 기준으로 단일연령 학급을 운영

하는 기관만을 선정하였선정하였으며, 아동 비율의 평균은 만 4

세 18.46명, 만 5세 20.76명이었다. 아동 비율의 평균은 만 4세 

18.46명, 만 5세 20.76명이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기관을 대

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기관으로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는 우편물을 통해 전달 및 회수하였고, 일부 연구대상의 어머니들

은 구글 온라인 설문지를이용한 회수 방법을 병행하여 표집하였

다. 연구대상에게 배부된 설문지는 총 426부였으며, 그 중 323부

(75.82%)가 회수되었고 최종 308부(72.30%)를 분석에 활용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IBM Co.)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증,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Scheffé 사후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SPSS AMOS 22(IBM Co.)소프트웨어를 이용하

여 경로분석(path analysis)과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팬

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이용하여 편향 수정 부트스트래핑

(bias corrected bootstrapping)검증 방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검증 및 상관관계 

분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측정변인 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과 일원분산분석 및 Pearson의 적률상

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1에 함께 제시하였다. 유아

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측정변인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아

의 성별은 측정변인 중 자기조절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고(t= -2.90, p＜.01), 유아의 인지능력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2.82, p＜.01), 그 외 측정 변인들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어머니

의 근무형태와 최종학력에 따른 측정 변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따라 유아의 인지능력(F=2.88, p＜.05)과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F=3.09, p＜.05)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 Scheffé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따른 유아의 인지능력은 대학원 졸업이 고등학교 졸

업과 전문대학 졸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은 어머니의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일 경우가 대학원 졸업일 경우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외부교육프로그램 

이용시간과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기조절력(r=.13, 

p＜.01)과 인지능력(r =.24, p＜.01)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그러므로 추후 분석과정에서는 차이검증 결과 측정변인들

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유아의 연령, 성별, 어머니의 최종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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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아의 외부 교육프로그램 이용시간을 포함하여 통제변인으로 

설정 후 분석하였다.

경로분석을 실기하기 전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

습관,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인지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은 유

아의 스마트기기 몰입 경향성(r=.41,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유아의 자기조절력(r=-.26, p＜.01), 유아의 인지능력

(r=-.18, p＜.01)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유아의 스마트

기기 몰입경향성은 유아의 자기조절력(r=-.45, p＜.01), 인지능

력(r=-.31, p＜.01)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유아의 자

기조절력은 유아의 인지능력에(r=.54, p＜.01)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Table 2에 제시한 모든 변인들의 왜도가 ±2, 첨

도가 ±7을 넘지 않았기에 본 연구의 모든 변인들은 정규성을 만

족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3.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이 유아의 인지능력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과 자기

조절력의 순차적 매개효과 

Table 1. Mean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Based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08)

Variables
Mother's inappropriate 

smart device usage habits
Children's smart device 

immersion tendency
Children's 

self-regulation
Children's 

cognitive ability

Gender Boy (n=147)   34.07 (9.51) 27.42 (7.81) 106.65 (13.47) 55.38 (8.27)

Girl (n=161)  34.74 (10.92) 25.81 (7.96) 111.14 (13.60) 56.72 (9.18)

t -.57 1.79  -2.90**    -1.35

Age 4-year-old (n=111) 34.29 (9.61) 26.80 (8.02) 107.74 (13.86) 54.23 (8.30) 

5-year-old (n=197) 34.49 (10.64) 26.47 (7.88) 109.70 (13.59) 57.13 (8.88)

t -.16  .34 -1.20 -2.82**

Mother’s work type Full-time (n=91) 33.64 (10.43) 27.34 (7.86) 108.69 (12.95) 54.76 (9.46)

Part-time (n=67) 34.34 (9.83) 26.25 (7.93) 109.86 (13.76) 57.31 (9.05)

Unemployed (n=150) 34.93 (10.39) 26.59 (7.91) 108.79 (14.18) 56.34 (8.15)

F  .45 .58  .17 1.77

Mother’s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a (n=21) 31.57 (6.62) 29.71 (6.07) 108.05 (15.38) 54.71 (10.33)

Junior collegeb (n=82) 33.75 (9.51) 27.02 (7.05) 108.68 (12.22) 54.66 (8.36)

Universityc (n=191) 35.05 (10.92) 26.41 (8.36) 108.62 (14.25) 56.45 (8.69)

Graduate schoold (n=14) 34.07 (9.69) 21.64 (6.95) 117.42 (9.54) 61.57 (8.02)

F .90 3.09* 1.88  2.88*

Scheffé a>d a,b<d

*p<.05, **p<.0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Study Variables (N=308)

Variables 1. 2. 3. 4.

1. Mothers' inappropriate smart device usage habits -

2. Preschoolers' smart device immersion tendency  .41** -

3. Preschoolers' self-regulation - .26** - .45** -

4. Preschoolers' cognitive ability - .18** - .31**   .54** -

M 34.42  26.58 108.99  56.08

SD 10.26   7.91  13.70   8.77

Skewness   .49    .51    .33    .34

Kurtosis   .77    .01    .95    .3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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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 유아

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 및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어떠한 경로

로 유아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절대적합지

수 χ2(CMIN) p값이 .05이상, χ2/df 값이 2미만, RMSEA 0.8이하, 

증분적합지수 TLI, CFI 모두 .90 이상일 경우 적합하다는 기준을 

근거로 하였고, 특히 χ2 값은 표본 크기의 수에 민감하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Hong, 2000). 본 연구에서 설정

한 모형적합도는 χ2=23.88(p>.05), χ2/df=1.43, RMSEA=.04이

며, TLI는 .95, CFI는 .97로 나타나 연구모형은 매우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표준화값과 경로는 Figure 2와 Table 3

에 각각 제시하였다. 

먼저 각 변인 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

트기기 이용습관은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인지능력에 유의한 영향

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에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β=.43, p＜.001).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

성은 유아의 인지능력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아의 

자기조절력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이 나타났다(β=-.39, p＜.001). 

즉,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은 유아의 자기조절력

과 인지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하지 않으나 유아의 스마트기

기 몰입경향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유아의 자

기조절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자기조절

력은 유아의 인지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이 나타났다(β=.48, p

＜.001). 이는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유아의 인지능력에 유의한 영

향이 있음을 나타내며,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이 

유아의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

향성과 자기조절력을 통한 경로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과 유아의 인지능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과 자기조절력의 매

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순차적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지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편향 수정 부트스트래

핑(bias-corrected bootstrapping)방법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재추출 횟수가 많을수록 안정적 신뢰구간을 얻을 수 있으

므로 5000회를 실시하였으며, 95% 신뢰구간의 lower와 upper값 

사이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Choi & Yoon, 2015). 

먼저 연구문제 1-1의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

관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으로 가는 경로에서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의 매개효과는 -.22으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

에서 하한값 -.33, 상한값 -.14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

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

기 이용습관은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통계적으로 직접적인 영향

Figure 2.   Mediation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inappropriate smart device usage habits, preschoolers’ smart device immersion tendency and self-
regulation, and preschoolers’ cognitive ability.

Note. a)boy=0, girl=1, b)4 years old=0, 5 years old=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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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을 통한 간

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유아의 스마트기

기 몰입경향성은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이 유아

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연구문제 1-2의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

용습관이 유아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유아의 스

마트기기 몰입경향성과 자기조절력의 순차적 매개효과는 -.07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11, 상한값 -.04로 신

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에 대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 유아의 스

마트기기 몰입경향성 및 자기조절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유아

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어머니 영향력의 중요

성을 재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측정

변인들과 차이를 나타낸 연령, 성별, 유아의 외부 교육프로그램 

이용시간, 어머니의 최종학력을 통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은 유아의 스마

트기기 몰입경향성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

관은 유아의 관찰과 모방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학습되며, 이는 

곧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습관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유아가 스마트기기를 처음 접하고 배우게 되는 대상이 어머

니라는 연구결과(Kim et al., 2016)와 연결지어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다. 즉, 어머니의 바람직한 스마트기기 사용은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것임을 추

론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기기 이

용습관에 대해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자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교육적 접근이나 안내를 병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Gil과 Lee (2016)에 따르면, 어

머니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습관은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이

며,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습관은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

하며, 어머니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델링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서 유아는 스마트기기 이용에 더 쉽게 빠지게 되고, 유아가 스마

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외부 환경에 대한 자극이

나 자기 내부의 조절 및 통제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이 유아의 자기

Table 4. Bootstrapping Indirect Effects

Path of variables b S.E.
95% CI

LLCI ULCI
Mothers’ inappropriate smart device usage habits → Preschoolers’ smart device immersion 
tendency → Preschoolers’ self-regulation 

- .22*** .05 - .33 - .14

Mothers’ inappropriate smart device usage habits → Preschoolers’ smart device immersion 
tendency → Preschoolers’ self-regulation → Preschoolers’  cognitive ability

- .07*** .02 - .11 - .04

***p<.001.

Table 3.   Path Coefficients for Mothers’ Inappropriate Smart Device Usage Habits, Effect of Preschoolers’ Smart Device Immersion Tendency and Self-regulation on 
Cognitive Ability (N=308)

Path
Estimate

S.E.
B b

Mothers' inappropriate smart device usage habits → Preschoolers’ smart device immersion tendency  .33    .43***  .04

Mothers' inappropriate smart device usage habits → Preschoolers’ self-regulation  - .14  - .10 .07

Mothers' inappropriate smart device usage habits → Preschoolers’ cognitive ability  - .01  - .02     .04

Preschoolers’ smart device immersion tendency → Preschoolers’ self-regulation  - .67  - .39***     .10

Preschoolers’ smart device immersion tendency → Preschoolers’ cognitive ability  - .08  - .07     .06

Preschoolers’ self-regulation → Preschoolers’ cognitive ability    .31    .48***     .03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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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

경향성을 매개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둘째,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유아의 인지능력에 직접적인 영향

을 제공하는 데 반해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과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은 유아의 인지능력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

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을 매개로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쳐 유아의 인지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하나

의 경로를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

성이 신체 및 사회정서 발달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인지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발표한 Lee (2015)의 연구와 일맥상통한

다. Chi와 Min (2018)의 연구에서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유아의 

학습과 관련한 인지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자기조절력이 높은 유아들은 충동을 억제하고, 자기점

검과 자기평가를 통한 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기 인지능력이 발달해나간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인지

능력도 높게 나타나는 상호적인 관계가 나타난다. Kim과 Kwak 

(2007)에 따르면, 유아의 인지능력은 가정환경의 질, 즉 어머니

의 양육환경을 통해 영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이 단순히 어머니

의 양육환경을 대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어머니가 스마트기기

를 이용하는 환경이 자녀가 기관에 있거나 자녀와 함께 하지 않

는 시간에 주로 몰입하여 사용할 경우, 유아의 양육환경에 직접적

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유아

의 인지능력은 환경적 맥락과 유아의 개별적인 특성 간의 상호작

용을 통해 발달한다고 보았다(Seo, 2009). 그러므로 단순히 어머

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이 유아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유아의 스마트기

기 몰입경향성이 유아의 인지능력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

은 것은 유아가 스마트기기에서 얻는 교육적 효과보다는 짧은 시

간 학습의 흥미를 일으켜 단순히 동기적 측면에서 기인한 것이라 

추측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스마트기기의 과도한 노출

이 유아의 충동성 및 자기조절력의 상실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

여, 유아의 학습 및 인지적인 문제를 유발한다고 보는 입장(Jang, 

2020)도 있으므로 유아의 스마트기기의 과다사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

성이 유아의 인지능력과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나지 않

았지만,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이 자기조절력에 부적영

향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조절력의 저하로 초래되는 학습부진과 

문제해결력의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의할 수 있도록 자기조절력

의 발달을 위한 환경적 요인이 필요하다는 의견(Kim, 2008)을 지

지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바람직한 스마트기기 사용습관은 유

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습관을 조절하고,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

는 경험을 통해 자기조절력의 발달을 도모하여 유아기 이후의 인

지능력 향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

다. 여전히 유아 대상의 스마트기기와 유아 발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인지능력

에 대해서는 불일치된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

된 연구결과는 더욱 다양한 관점의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상기시

킨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

용습관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을 매개로 유아의 자기조

절력을 거쳐 유아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과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이 유아의 인지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는 않으나,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이 유아

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을 높여 유아의 자기조절력을 낮추고, 

유아의 인지능력에도 순차적인 부적 영향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모든 측정 변인이 어머니 보고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응답 내용에서 주관적 관점으로 왜곡된 평

가가 나타날 수 있다. 유아의 인지능력의 측정도구가 검사자를 통

한 검사 도구를 사용했다면 서로 다른 정보 제공자들로 하여금 다

양한 정보가 유아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으리라 예

상해 본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유아교육기

관의 등원 중지 및 휴원 권고 등의 변수와 외부 검사자의 기관 방

문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어머니용 질문지로 선

정한 바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단일 근원의 정보보다 유아를 둘러

싼 다양한 정보원을 통한 평가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편향의 위험

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Kang & Cho, 2008).

둘째, 어머니의 자녀 양육시간의 차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

을 관찰 후 평정하는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예상

해 볼 수 있다. 가정 내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이 어

머니의 근무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유아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의 양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유아 자기조절력의 어머니 평정 시, 기

관이용시간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시간을 함께 조사하여 통제

한다면 더 세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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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에서 유아의 인지능력의 범위를 학습에 대한 관

심 및 창의성, 수·과학의 두 하위 영역만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

고 이에 대한 이유는 연구방법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또한 직접

적으로 관찰이 어려운 유아의 인지 능력을 어머니의 평정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이 것이 인지 능력에 대한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이유가 될 수도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인지능력의 범위

를 확장하고, 어머니 평정 외에 일부 문항을 검사나 관찰법을 병

행하여 측정해 본다면 다른 세밀한 측면을 검증하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

마트기기 이용습관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을 완전매개

로 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최종적으로 유

아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관이 유

아의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설명하면서 유아에게 미

칠 잠재적인 영향력까지 고려한다면, 어머니가 스스로 자신의 이

용습관에 경각심을 가지고 되돌아봐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습

관과 유아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후속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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